
폴리스틸렌 기술 수출 활발
한남, 중국에 A B S기술 수출……기술료 4 5 0만달러 턴키베이스로

한남화학(대표 이덕림)은 지난 7월1 0일 기술료 4 5 0만달러를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 B S

기술을 수출키로 하고 조인식을 가졌다. 

이로써 9 2년 신아의 중국 기술수출 2건 및 한남화학의 인도네시아 SAN 기술수출 1건을 포함, 국내

폴리스틸렌 기업의 수지 기술수출 건수는 4건으로 늘어났다.

이번 한남화학의 ABS 기술수출은 S I N O P E C (중국석유화학총공사) 산하의 大慶석유화학 C o m p l e x에

건설되는 5만톤 규모의 ABS 공장건설에 제공되며 Graft 중합기술,Bulk 프로세스 SAN 및 ABS 컴

파운딩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.

특히 한남화학이 S I N O P E C의 라이센서로 선정된 것은 H G X수지를 비롯 초고광택수지,무광택수지

등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. 

이번 기술수출에는 일본 JSR(Japan Synthetic Rubber)과의최종경합에서 결정된 것으로 약 3년간에

걸쳐 4 1 0 0만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된다.

공장 건설은대림엔지니어링이 턴키베이스로 수주,공정 및 기본설계를 비롯 기자재 구매 및 시운전을

담당하게 되며 미원중기가 일부기기를 제공하게 된다. 

또한 한남화학은 S I N O P E C과 E P S합작공장 건설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Y A S I N (亞新)중국

건자재총공사와 의향서를 맺고 건축 단열재용 E P S의 대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. 

한남화학은 9 2년1 1월 인도네시아 R B S에 S A N기술을 2 0 0만달러에 수출한 바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

아·중동·중국·소련 등에 PS 및 ABS 기술수출을 시도할 계획이다. 

한편, 현재 중국의 P S·ABS 생산능력은 각각 2 6만2 0 0 0톤, 4만8 0 0 0톤으로 수요에 비해 각각 3 8만톤, 7

만3 0 0 0톤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·증설이 완료되는 9 6년에도 각각 4 4만톤, 6만3 0 0 0여톤이 부족,계속 수

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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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PS/ABS 생산현황 (단위:톤)

구 분 기 업 명 공 장 생산능력 비 고

P S

A B S

北京燕山石油化工公司

蘭州化學工業公司

吉林化學工業公司

薺魯石油工公司

上海高橋石油化工公司

汕頭海洋公司

廣州石油化工總廳

推順石油化工公司

기타

합계

上海金山石油化工總廳

蘭州化學工業公司

吉林化學工業公司

廣州石油化工總廳

기타

합계

北京

蘭州

吉林

薺魯

上海

汕頭

廣州

推順

上海

蘭州

吉林

廣州

-

5 0 , 0 0 0

3 2 , 0 0 0

1 5 , 0 0 0

2 5 , 0 0 0

3 0 , 0 0 0

5 0 , 0 0 0

0

1 0 , 0 0 0

5 0 , 0 0 0

2 6 2 , 0 0 0

2 8 , 0 0 0

1 0 , 0 0 0

1 0 , 0 0 0

0

5 , 0 0 0

4 8 , 0 0 0

9 3년 3만톤, 94년

5만톤 증설예상

9 5년 5만톤

9 5년 4만톤증설

9 5년 3만톤 증설


